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옷을 벗을 때나 물건을 만질 때 순간적인 찌릿함을 느

낀 적이 있을 것이다. 범인은 바로 정전기이다. 그깟 순

식간의‘찌릿’하는 따끔거림에 뭐 그리 불안할까싶지

만 정전기는 막상 그리 간단하게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

다.‘이데일리’에 따르면 실제 산업 현장에선 

정전기로 인한 폭발 사고로 사망 등 대

형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. 특

정 재질에 대한 접촉 자체를 꺼리

게 되는 일종의 정전기 트라우마

가 엄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

기다. 미국 가정용 전기 콘센트 

전압이 110~120볼트(V)인데 비

해 생활 속 정전기 전압은 일반

적으로 2만5,000볼트를 훌쩍 넘

는다. 전기의 양이 매우 적어 인체에 

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천만

다행일 정도다.

정전기의 위력을 실감하고 싶다면 간단

한 실험을 해 볼 수도 있다. 바람을 넣은 풍선을 스웨터

에 계속 문지르면서 정전기를 충분히 축적한 다음 이 풍

선을 형광등에 갖다 대면 잠깐이지만 형광등의 불이 켜

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.

정(靜)전기(static electricity)는 문자 그대로 전하가 흐

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태의 전기를 가리키는 말로 

흐르는 전기인 동(動)전기와 대비되는 말이다. 모든 물

체는 원자로 이뤄져 있고 이 원자는 원자핵(+)과 전자

(-)로 구성된다. 일반적인 상태의 보통 물체는 원자핵과 

전자가 갖는 전기의 양이 같다. 하지만 물체가 서로 마

찰할 때 전자가 다른 물체로 쉽게 이동하는데 이때 전

자를 잃은 쪽은 +전하를 전자를 얻은 쪽은 -전하를 띠

게 된다. 그 결과 두 물체 사이에 전기 에너지의 차이가 

생기면서 +전하와 -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정전기 현

상이 발생한다. 우리 몸은 물체와 마찰할 때마다 전하가 

저장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전하가 쌓였을 때 적절한 전

위차에 따라 그동안 쌓였던 전하가 불꽃을 튀며 이동하

는 것이 바로 정전기다.

정전기가 겨울에 유독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? 정

전기가 건조할 때 잘 생기기 때문이다. 정전기

는 공기 중의 수증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

다. 수소와 산소로 이뤄진 수증기는 

주변의 전기 에너지를 갖는 입자를 

중성의 상태로 만든다. 이 때문에 

공기 중 수증기의 양이 적어 습

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정전기가 

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. 사람도 

마찬가지다. 정전기가 자주 일어

나는 사람은 몸이 건조한 사람이

다. 따라서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거

나 물을 많이 섭취하는 방법 등이 정

전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.

흔히 정전기 방지를 위해 옷에 뿌리는 정

전기 방지 스프레이는 물체의 마찰로 인해 쌓이는 전하

를 주변으로 쉽게 분산할 수 있게 도와준다. 뿌리면 섬

유를 중성으로 유지시켜 준다. 물과 달리 바로 증발하지

도 않는다. 다만 빨래를 헹굴 때 넣어 주는 섬유유연제

도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와 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직접 

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떨어진다.

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주로 정전기를 없애는 방법으

로는 접지(Earth)라는 것도 있다. 이는 전기회로 또는 장

비의 한 부분을 도체를 이용 해 지면에 연결하는 방식

을 뜻한다. 사람들은 대개 외부 활동 시 신발을 신고 있

어 지면과 격리돼 있고 이 때문에 몸이나 피부에 전하가 

축적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된다. 손가락 끝과 같이 

작은 단위 면적에 축적된 전하가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하

면서‘찌릿’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. 정전기 발생

이 예상되면 어떤 물체를 만지기 전에 땅으로 정전기를 

배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. 

정전기는 왜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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